
충남도립대 건축인테리어학과, 지역 가치를 공간에 담다
- 제27회 졸업전시·제7회 과제전 개최… 천안·아산 지역현안 공간설계

- 국제 디자인상·공공디자인 공모전 등 학생 작품 성과 눈길

기사 입력 2026-10-14 21:10:00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이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간설계 작품을 선보이며 제27회

졸업전시회와 제7회 과제전을 개최했다./사진제공=충남도립대

[뉴스21 통신=이준상 ]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이 지역의 현안과 생활환경을 창의적

인 공간디자인으로 풀어낸 교육 성과를 선보였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명규)는 교내 진리관 1층에서 건축인테리어학과 제27회 졸업전시회와 제7회 과

제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가 그린 시간: 생각이 공간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전공교육을 통해 쌓은

설계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의 생활환경과 문화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공간디자인의 가능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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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천안과 아산 등 지역의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다문화 공존, 전통문화 보존, 지역상권 활

성화 등 다양한 현안을 건축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공간설계에 반영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국

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전공 역량을 인정받았다.

4학년 김솔 학생은 천안 남산지구 활성화를 위한 ‘천안로2551’ 프로젝트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Asia Design Prize)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3학년 도은성·김지후 학생은 아산 신창면을 대상으로 한 공간설계 프로젝트를 선보여 충남 대학교 연합

설계에서 각각 ‘Excellent Work’를 수상했다. 김지후 학생은 다문화 주거지를 재해석해 서로 다른 문화

와 생활방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했다.

2학년 학생들의 성과도 이어졌다. 주서영·김태희 학생은 천안 성환이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설계 작

품으로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전 본선에 진출했다. 전찬복·이승환 학생은 직산향교와 직산현관아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해 같은 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완성된 작품뿐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전공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졸업작품과 재학생 과제작품을 함께 전

시해 학년별 설계교육의 발전 과정과 성과도 공유했다.

김지후 학생은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고민했다”며

“이번 설계와 전시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을 공간에 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고 말했다.

이승일 건축인테리어학과장은 “건축과 디자인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학생들이 지역의 실제 문제를 살펴보고 자신이 배

운 설계기술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장과 전공교육을 긴밀하게 연결해 학생들이 창의적인 설계 역량과 실무능력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21 통신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0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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